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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 59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이 사용하며, 

이들의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
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복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회피대
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복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
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
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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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592 women immigrants in 10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First, it was found that the women immigrants used approach coping more than 
avoidance coping, and the level of hope and positive wellbeing scored above the middle point. Second, 
approach cop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 and positive wellbeing, but avoidance cop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wellbeing.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pproach coping and positive 
wellbeing was testified.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pproach coping and negative wellbeing 
was also testified.

Key Words : Stress Coping, Approach Coping, Avoidance Coping, Hope,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Wellbeing, Negative Wellbeing, Women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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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

고,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문화적응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란 개인이 자원을 청구

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및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17]. 또한 대처를 해로운 환경조건

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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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거나 이에 적응하는 것,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만족스러

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7].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민국에서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다. 

한편 희망은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가능성과 잠

재력을 찾는 과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성장과 삶

의 의미를 찾게 한다[2]. 희망을 측정가능한 척도로 개발

한 Snyder[24]에 의하면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

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수

행하는데 장애가 생길 경우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

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

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한다는 것이다[25]. 따라

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은 이민국에서 주요한 삶의 원

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

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즉,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 또

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18][27]. 또

한 Ryff와 Keyes[21]는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하는 것

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감은 한국에 이민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

의 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의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 

전술한 스트레스 대처, 희망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희망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 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많은 연구에서 희망의 매개 

및 조절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

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 간의 

관계를 보면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경로사

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경향(주도사고)을 더 많이 보

여 주는 것으로[24][26]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자원은 개인

이 소유하고 있는 희망이며, 이러한 희망은 처한 상황이

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

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킨다[15]

고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은 높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밝

힌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

니라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스

트레스 상황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

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6].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희망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

는데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여성결

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는 심리적 복지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1]의 연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현미열 등[10]의 연구, 이희경[6]의 연구 등이 있

으며, 이들 연구는 희망이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끝으로 희망의 다양한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희망은 애착과 정신건

강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위험집단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희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희망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촉구 대처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희망은 이러한 변인

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 또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

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스트레

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

적 복지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역할은 

어떠한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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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

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71(2010년 현재)개소 중 지역별 2개, 전체 

2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선표집하여 시·도별로 

60-65명씩 650명이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원과 조

사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전화, 설문지 

발송, 훈련된 학생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

어졌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92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또한 설문지는 대상자가 읽기 쉽도록 한국

어와 5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크메르

어)로 번역되었으며, 조사는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 1> 지역별 조사대상
지역 빈도 %

서울특별시 154 26.0

광주광역시 128 21.6

대전광역시 88 14.9

인천광역시 85 14.4

경기도 일산시 58 9.8

충남 서산시 25 4.2

충남 당진군 54 9.1

합계 592 100.0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3.4세였으며, 20대가 

40.4%로 30대, 40대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49.1%, 

전문대졸이상 26.9% 순이었다. 거주지는 도시가 54.3%

로 농촌 45.7%보다 많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 27.8%, 필

리핀, 일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11-15세가 29.8%, 5-10세가 

29.0%, 16세 이상이 24.8%로 나타나 부부간 연령차가 높

게 나타났으며,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지 않는

다가 66.2%로 높았다. 소득수준은 보통이다가 52.8%, 부

족한 편 33.2%로 보통 이하라고 반응한 여성결혼이민자

가 85%를 상회하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은 2-5년이 47.4%

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 척도는 송금희[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손영미[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크게 접근 대처방식과 회피 대처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 영역별 각 4문항

씩 총 32문항 즉,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긍

정적 비교를 접근 대처방식으로,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

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를 회피 대

처방식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접근대처와 회피대

처의 하위영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방향의 대처 노력을 많이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접근 대처의 신뢰도 

Cronbach’s α=.817, 회피대처 Cronbach’s α=.776로 나타

났다. 

2.2.2 희망

본 연구에서 Snyder 등[23]이 개발한 특성 희망척도

(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유희, 이희경, 이동

귀[9]가 한글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

(K-DHS)를 사용하였다. K-DHS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

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4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4=분명히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위문항을 제외하고 주도사고

와 경로사고를 포함한 희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6으로 나타났다.

2.2.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Bradburn[14]의 긍정적 복지

(positive wellbeing)와 부정적 복지(negative wellbeing) 

분류모형을 기초로 황성용[1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은 과거만족, 미래만족, 현재만족

을 측정하는 13개의 긍정적 복지 문항과 소외감, 좌절경

험, 사회관계 단절, 역할상실을 측정하는 12개의 부정적 

복지 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는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가 높음을 의미하여, 긍정적 복지의 Cronbach’s α

=.862, 부정적 복지 Cronbach’s α=.896로 신뢰도가 대체

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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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복지감
희망 평균 표준편차

접근대처 회피대처 긍정적복지 부정적복지

접근대처  1 2.4068 .45850

회피대처 .501**  1 2.1417 .36522

긍정적 복지 .312**  -.209**  1 3.3068 .60196

부정적 복지 -.175
**

.371
**

 -.656
**

 1 2.3727 .71776

희망 .427
**

 .057  .539
**

 -.374
**

 1 3.3648 .59285

**
p.<01

<표 2>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C+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

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의 매개 효과 검증 절

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은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및 해석

3.1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 간

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복지감 및 희망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

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r=.312, 

p<.01)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

지(r=-.175, p<.01)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피대처

와 긍정적 복지는(r=-.209, p<.01) 부적 상관관계, 회피대

처와 부정적 복지는(r=.371, p<.01)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접근대처와 희망(r=.427, p<.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대처와 희망(r=.057, 

p>.05)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희

망과 긍정적 복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39, 

p<.01)를 나타냈고, 희망과 부정적 복지는 부적 상관관계

(r=-.374, p<.01)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스트레스에 대하여 접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 

복지가 높고 부정적 복지는 낮으나 회피대처를 많이 사

용할수록 긍정적 복지는 낮고 부정적 복지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희망이 

높았으며, 희망이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는 높고 부정적 

복지는 낮았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접근대처는 2.4068점으로 회

피대처 2.1417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희망은 3.3684점으

로 중간을 상회하였으며, 긍정적 복지는 중간(3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

이 사용하며, 부정적 복지보다는 긍정적 복지가 높고, 희

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다. 

3.2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3.2.1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먼저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

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독

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주었고(β=.427,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

근대처가 종속변인인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2, p<.001). 그리고 3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β=.101, p<.001)와 희망(β=.496, 

p<.001)이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접

근대처의 β값이 2단계에서 .312이였던 것이 .10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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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R2 F Sobel's test 

접근대처 희망 .552  .427 11.611*** .182 134.805**

8.681***
접근대처 긍정적 복지 .411 .312 8.070*** .098 -.84 65.126***

접근대처

희망
긍정적 복지

.133

.503

.101

.496

2.678***

13.136
*** .299 .201 128.118

***

회피대처 희망 .093  .057 1.409
***

.003 1.986
***

1.404
회피대처 긍정적 복지 -.344 -.209 -5.235*** .044 .41 27.410***

회피대처

희망
긍정적 복지

-.394

.560

-239

.552

-7.254***

16.736
*** .348 .304 160.150***

***
p.<001

<표 3> 긍정적 복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
2

∆R
2

F Sobel's test 

접근대처 희망 .552  .427 11.611
***

.182 134.805
***

-6.951
***접근대처 부정적 복지 -.274 -.175 -4.361

***
.031 -.151 19.022

***

접근대처

희망
부정적 복지

-.029

-.445

-.018

-.368

-.437
***

-8.806***
.141 .110 49.496***

회피대처 희망 .093  .057 1.409*** .003 1.986***

-1.399
회피대처 부정적 복지 .728 .371 9.798

***
.138 .135 96.000

***

회피대처

희망
부정적 복지

.722

-.481

.393

-.398

11.456
***

-11.589***
.295 .157 125.786

***

 ***p.<001

<표 4> 부정적 복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

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Z=8.681, p<.001>).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복

지의 증진은 스트레스의 접근대처의 사용뿐만 아니라 희

망의 증진을 통하여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

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β=.057,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09,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

처(β=-.239, p<.001)와 희망(β=.552, p<.001)이 긍정적 복

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회피대처의 β값이 2단계

에서 -.209이였던 것이 -.23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

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없었다(Z=1.404, p>.05). 따라서 이

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회피대처를 사용할 경우 희망의 증

진을 통한 긍정적 복지의 증진은 불가함을 의미한다.  

3.2.2 스트레스 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

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째,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

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주었고(β=.427,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

근대처가 종속변인인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5, p<.001). 그리고 3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β=-.018, p<.001)와 희망(β

=-.368, p<.001)이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

으나 접근대처의 β값이 2단계에서 -.175였던 것이 -.368

로 감소하여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

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Z=-6.951, p<.001>). 따

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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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접근대처뿐만 아니라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

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β=.057,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71,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

처(β=.393, p<.001)와 희망(β=-.398, p<.001)이 부정적 복

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회피대처의 β값이 2단계

에서 .371이였던 것이 .39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성결

혼이민자의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

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399, p>.05>).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회피대처를 사용할 경우 희망을 

통한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은 불가함을 나타낸다.

4.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

이 사용하며, 이들의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접근대처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긍정적 비교를 통

하여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출

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능동적인 대처를 많이 한다는 연

구결과[12]와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며, 한국인 중년 여성

들이 남성과 비교하여 회피와 같은 정서 중심적 대처방

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7-8]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 여성

들이 한국인 여성들보다 남녀 평등주의적 사고가 높은 

점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집단보다 삶에 대해 적극

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병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

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복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회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

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복지와는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접근대처를 많이 할수록 희망수준과 긍정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회피대처를 많이 할수록 부

정적 복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Snyder[24][26]의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인데, 

그 이유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

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경로사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경

향(주도사고)도 높다는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스

트레스 대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거나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능력은 심리적 복지

감의 증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접근대처를 사용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복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회피대처는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처는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 등과 같이 소극적 태도나 행동

을 보이는 경향인데 반해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

여하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

여 두 변인간 관련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

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대처

가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희망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희망은 스트

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생활을 참을 수 있고 의미있게 하

는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정

신적인 방어를 강화하는 기능[19]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반면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은 상관분석에서 보았듯이 회피대처

와 희망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

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도 셋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희망의 역할이 긍정적 복지의 증진만이 아니라 부정적 

복지의 감소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이 연구에서 여

성결혼이민자와 관련있는 주요 변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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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심리적 복지감을 다루었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이

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완전한 정착 뿐 아니라 

이민 당시의 그들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심리

적 복지감이 계속해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인들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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